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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 Korea is becoming an “aged society”, workers in the country would be exposed to higher risk of

workplace injuries due to their reducing work abilities as they are getting ol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bility and the incident rate of workplace injuries, the work ability index (WAI) scores were

surveyed from 409 workers occupied in different manufacturing industries reside on north GyoengBuk area. The

workplace injury statistics in the year of 2010 for the corresponding industries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with the WAI scores by age groups, years of service, and sizes of business.

The results showed the WAI scores of the workers occupied in the higher risk of workplace injury was

lower than that of the workers of the lower risk. It means the lower the WAI score, the higher the chance of

being injured during the task. It is concluded that appropriate correlation exists between the WAI scores of

workers and the incident rate of workplace injury. It is recommended to administrate individual work abilities

of aged workers in order to keep low rate of workplace injuries in upcoming aged and highly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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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22]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00년대에 들어

선 이후 10년간 마의 0.7%대에서 계속 정체되어 오다

가 2010년 0.69%로 0.6%대에 진입하였다. 2011년에는

0.65%로 0.6%대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0.59%로 드디

어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는 0.5%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산업재해율은 지역이나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여 2012

년 전국의 평균 산업재해율이 0.59인 반면, 지역별로는

서울 0.33%에서 강원 0.82%까지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수도업의 0.17%에서 광업의 6.94%까지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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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별 산업구조나 업종별 작업환경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이 재해율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지역산업과 작업환경 및 작업자 특성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

반되고 있는 작업자의 작업능력 저하는 생산성 감소와

함께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해의 발생가

능성을 높이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서 노령인구로 규정하는 65

세 이상의 인구가 2010년 기준 11.3%에서 2013년

12.2%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현재

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경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21].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작업자 연령과 함께 근속연수 역시 증가할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작업능력에 대비하여 현재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지닌 작업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생

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및 작업관련성질

환 등 산업재해예방에도 중요한 내용이다. 산업체 근로

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작

업전환,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한 업종별 작업능력 요구

도의 경감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산업재해율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핀란드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능력지

수가 높은 작업자에서는 추적과정 5년 이내에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수혜자가 전무하였으나, 노동능력지수가

낮은 작업자군에서는 해당 작업자들의 1/3이 추적과정

5년 이내에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작업자는 생리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인

작업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작업

의 육체적인 요구 정도 즉, 작업부하에 대한 조정이 필

요하며 작업환경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

서 업종별로 현재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작

업능력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작업능력의 감

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작업능력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기

계산업이나 조선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종사하는 작업

자들의 작업능력을 작업능력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거

나[2, 10], 업종, 연령, 업무형태 등에 따른 작업자들의

작업능력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들[1, 13, 14]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을 고찰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에 대해 연구한 사례들[2, 16, 17]도 존재하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함께 측정한 연구사례[11]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작업능력에 따른 산업재해율의 변화와 같이

그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제조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능력을 평가

하고 중업종별 재해율과 작업자들의 작업능력과의 연관

성을 분석해 보았다. 작업능력과 재해율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개별 작업자들의 작업능력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작업자의

연령이나 근속연수와 같이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확인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 대책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경북북부지역의 제조업 종사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작업능력을 평가하고 중업종별 재해율

과 해당 직종 작업자들의 작업능력지수(WAI)와의 연

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2010년 기준으로 경북북부지역

의 제조업 평균 재해율은 0.44%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중업종별 재해율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22]. 이는 업종별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위

험요소의 정도차에 따른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각 업종

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작업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

내외적인 작업부하 등으로 인한 현상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작업자의 작업능력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업종과 작업자

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1.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2010년 경북북부지역 제조업 재해분석

과 제조업종에 대한 WAI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은 작업환경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작업능

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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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자의 연령, 근속기간

및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는 작업능력지수에도 영향

을 미친다.

2.1.2 산업재해 현황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

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1개

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작업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활

용된 산업재해통계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결정

된 요양신청서 자료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

사표가 제출된 재해를 기준으로 집계된 2010년도 자료

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영주지청 및 안동지청

관할지역인 경북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제조업에 한정하

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중업종별 재해율과 연령,

근속기간,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0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

부고시 제2009-79호)에 따르면,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

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

조하는 사업으로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목재품제조업, 펄프․지류제

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

판업 및 경인쇄업 등 32개 중업종으로 분류된다.

행정구역 노동관서

6市 5郡 3개 지청

구미, 김천,

칠곡, 일부
구 미

영주, 문경,

상주, 봉화군
영 주

안동, 의성, 예천,

청송, 영양
안 동

[Figure 1]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Surveyed

2.1.3 작업능력 평가

1980년대 초반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 작업

능력(Work Abil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

며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3, 4, 5, 7, 8, 12,

15, 19, 20] 선행 연구에서 작업능력은 작업자가 개인적

인 건강조건과 정신적 자질을 고려하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6]. 작업능력은 작업자

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 요인과

작업 특성 및 형태, 작업부하 등의 작업관련 요인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작업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작업능력은 작

업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작업자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

해서 결정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18].

작업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산소소비량, 최대

심박수 등의 실험에 의한 방법과 작업능력지수(Work

Ability Index : WAI) 설문에 의한 방법이 있다. 실험

적인 평가는 제약 조건 하에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작업현장에서의 적용이 어

렵고 시간 및 비용 등의 제약이 많다. 이에 반해 WAI

설문에 의한 작업능력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로 신뢰도

는 실험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평가가 용이하고 시간

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등 실제 작업현장에 적용하

기가 용이하다.

WAI 설문은 핀란드 내의 고령 작업자의 작업능력

평가 및 관리를 목적으로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수년간의 역학조사를 기초로 1994년 FIOH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에서 개발하

였다. WAI 설문은 작업자의 작업능력에 대한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여 향후 작업능력 개선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작업능력에 대한 관리 효

과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작업능력손실에 대한 사전적

인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이외에 주기적인 건강관리, 생산성

향상 및 보건관리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WAI

설문은 작업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항목부분과 작업능

력의 평가와 관련된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작업

능력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은 작업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AI 설문 문항을 이용한 작업자의 작업능력평가는

총 7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WAI 점수

를 산출하게 된다. 최종 산출된 WAI 점수는 7～49점

의 범위를 가지게 되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 산출된 WAI

점수의 범위에 따라 44점 이상인 경우 Excellent, 37～

43점인 경우 Good, 28～36점인 경우 Moderate 그리고

27점 이하인 경우 Poor로 작업능력의 클래스를 구분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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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tems covered by the Work Ability Index,

and the Scoring of the Responses

평가문항 평가점수 평가방법

1. 최상의 작업능력과

비교하여 현재의

작업능력

0～10점
․ 0점 : 작업불능상태

․10점 : 최상의 작업능력

2. 작업 필요능력과

비교하여 현재의

작업능력

2～10점

․ 2점 : 매우 나쁨

․10점 : 매우 좋음

※ 작업형태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산정

3. 의사 진단 질병 또

는 부상
1～7점

․1점 : 5개 이상의 질병

․2점 : 4개 질병

․3점 : 3개 질병

․4점 : 2개 질병

․5점 : 1개 질병

․7점 : 질병 없음

4. 질병에 인한 업무

장애 정도
1～6점

․1점 : 전혀 일할 수 없음

․6점 : 업무장애 없음

5. 지난 1년 동안의

병가 일수
1～5점

․1점 : 100일 이상

․2점 : 25～99일

․3점 : 10～24일

․4점 : 9일 이내

․5점 : 전혀없음

6. 2년간 현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1점,

4점, 7점

․1점 : 불가능

․4점 : 불확실

․7점 : 거의 확실

7. 정신적 자질 1～4점

․1점 : 매우 나쁨

․4점 : 매우 좋음

※ 세부문항 합산점수

2.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는 경북북부지역 제조업에

대한 2010년 산업재해분석을 통하여 WAI와의 상관관

계 및 그에 영향성을 미치는 요인의 확인과정으로 진

행되었다. 산업재해 분석의 변수로는 중업종별 재해율,

연령, 근속기간, 규모별 재해자수이며, WAI 설문조사

를 통한 변수로는 WAI 점수 및 클래스, 연령, 근속기

간, 기업규모가 사용되었다. 통계분석에는 MINITAB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북북부지역의 중업종별 재해율 등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동 지역의

전자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으로 한정

된 43개 사업장의 종사근로자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WAI 설문조사는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

자 면담을 통해 실시하거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보건 관리자 또는 담당자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409명이 종사하는 중업종별 분포는 전자

제품제조업 33.99%(139명), 화학제품제조업 32.27%(132

명), 금속제련업 33.74%(138명)이었다.

구 분 계
전자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계(명) 409 139 132 138

비율(%) 100.0 33.99 32.27 33.74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by Industry

설문대상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별 분포를 보

면, 300인 이상 44.25%(181명), 50～300인 미만

30.56%(125명), 50인 미만 25.18%(103명) 순이었다.

구 분 계 ～50인 50～300인 300인～

계(명) 409 103 125 181

비율(%) 100.0 25.18 30.56 44.25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by Size of

Business

설문대상자들의 연령은 만 18세～59세까지의 범위로

평균연령(±표준편차)은 만 36.39(±8.24)세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44.50%(182명), 40대 22.98%(94명),

20대 이하 22.49%(92명) 그리고 50대 이상 10.02%(41

명) 순이었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by Age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명) 409 92 182 94 41

비율(%) 100.0 22.49 44.50 22.98 10.02

설문대상자들의 근속년수는 0.08년～26.75년까지의

범위로 평균 근속년수(±표준편차)은 6.90(±6.30)년이었

다.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면 1～5년 미만 41.32%(169

명), 10년 이상 26.41%(108명), 5～10년 미만 21.52%(88

명) 그리고 1년 미만 10.76%(44명) 순이었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by Years of

Service

구 분 계 ～1년 1～5년 5～10년 10년～

계(명) 409 44 169 88 108

비율(%) 100.0 10.76 41.32 21.52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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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경북북부지역 산업재해 현황

3.1.1 중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Table 6>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Industry

연

번
중업종명 재해자 재해율

재해율

편차 편차율

　 계 574 0.44 0.00 0.00

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99 2.37 1.94 440.97

2 식료품제조업 87 1.54 1.10 250.93

3 화학제품제조업 80 0.78 0.34 78.54

4 기계기구제조업 52 0.93 0.50 113.00

5 전자제품제조업 41 0.06 -0.38 -86.37

6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35 0.55 0.11 24.59

7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24 1.88 1.44 327.91

8 기타제조업 20 0.82 0.38 87.00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16 1.08 0.64 145.84

10 금속제련업 14 2.19 1.76 400.02

11 그밖의 제조업 106 0.43 0.00 -1.06

경북북부지역 제조업체들의 2010년 산업재해율 평균

은 0.44%이며, 중업종별 산업재해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경북북부지역의 제조업평균 산업재해율과 비교한

결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

공업(2.37%)은 4.4배로 가장 높았고, 전자제품제조업

(0.06%)은 0.9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대상으로 삼은 중업종인 전자제품제조업, 화학제

품제조업(0.78%), 금속제련업(2.19) 사이에도 뚜렷한 차

이가 존재하였다.

3.1.2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해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436명(75.96%),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96명(16.72%), 300인 이상 사업장 42명(7.32%)으로 나

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7>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Size of

Business

규모 재해자수(명) 점유율(%)

계 574 100.00

50인 미만 436 75.96

50인～300인 미만 96 16.72

300인 이상 42 7.32

3.1.3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

연령별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해 보면, 50대 이상이

184명(32.06%), 40대가 165명(28.75%), 30대가 144명

(25.09%)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산업재해가 많

이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8>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Age

연령별 재해자수(명) 점유율(%)

계 574 100.00

20대 이하 81 14.11

30대 144 25.09

40대 165 28.75

50대 이상 184 32.06

3.1.4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근속기간별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해 보면, 1년 미만

작업자 320명(55.75%), 5년 미만 작업자 156명(27.18%),

10년 미만 작업자 49명(8.54%), 10년 이상 작업자 44명

(7.67%)으로 나타나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Years of

Service

근속년수 재해자(명) 점유율(%)

계 574 100.00

1년 미만 320 55.75

5년 미만 156 27.18

10년 미만 49 8.54

10년 이상 44 7.67

분류불능 5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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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AI 설문 조사 결과

3.2.1 전체 작업자의 WAI 점수 및 클래스

전체 작업자 409명의 WAI 점수에 대한 평균은

41.105점, 표준편차는 4.212점으로 나타났으며, WAI

Level은 다음의 표와 같이 Excellent가 25.7%, Good이

58.7%, Moderate가 15.4%, Poor가 0.2%로 나타났다.

<Table 10> Classification of WAI Scores

구

분

Excellent

(44점 이상)

Good

(37~43점 이상)

Moderate

(28~36점 이상)
Poor

인

원
105명 240명 63명 1명

비

율
25.7% 58.7% 15.4% 0.2%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WAI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

한다면 전체 작업자들 중 Good 이상의 우수한 작업능

력을 지닌 작업자의 비율이 84.4%, Moderate이상의 적

정한 작업능력을 지닌 작업자들의 비율이 99.8%에 해

당한다. 따라서 0.2%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자

신의 작업에 적합한 작업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중업종별 WAI 점수

<Figure 2> WAI Scores by Industry

중업종별 WAI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에 의한 평

균차검정 결과, 중업종별로 WAI 모평균은 유의한 차이

(P=0.002)를 보였다.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룹화

한 결과, 전자제품제조업 및 화학제품제조업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금속제련업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제품제조업이나 화학제품제

조업에 비해 금속제련업이 작업자들에게 요구하는 작

업능력이 보다 높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3.2.3 사업장 규모별 WAI 점수

<Figure 3> WAI Scores by Size of Business

사업장 규모별 WAI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에 의

한 평균차 검정 결과, 규모별로 WAI 모평균은 유의한

차이(P=0.017)를 보였다.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룹화한 결과, 50인~300인 미만 및 300인 이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이나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작

업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작업능력을 요구하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3.2.4 연령별 WAI 점수

<Figure 4> WAI Score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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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WAI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에 의한 평균

차검정 결과, 연령별로 WAI 모평균이 유의한 차이

(P=0.009)를 보였다.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룹화한

결과, 20대와 30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

30대, 40대, 50대 이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40대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작업

능력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고령

화에 따른 영향으로 작업능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2.5 근속년수별 WAI 점수

<Figure 5> WAI Scores by Years of Service

근속년수별 WAI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에 의한

평균차 검정 결과, 근속년수별로 WAI 모평균이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다.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룹화한 결과,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년 미만과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에 대한 숙련

도가 부족한 1년 미만의 작업자들이 작업능력의 부족

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3.3 WAI 점수와 산업재해의 연관성

3.3.1 중업종별 WAI 점수와 재해율

전자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및 금속제련업의

WAI 점수와 재해율을 비교해 본 결과, WAI 점수가 높

을수록 재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인 WAI 점수와 재해율간에 연

관성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중업종 분류에서 높

은 재해율을 나타내는 업종들이 작업자들에게 보다 높은

작업능력을 요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1> WAI Scores and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Industry

구 분
조사수

(명)

WAI 2010년

평균 표준편차 재해율

전자제품제조업 139 41.813 4.879 0.06%

화학제품제조업 132 41.413 3.944 0.78%

금속제련업 138 40.098 3.514 2.19%

3.3.2 규모별 WAI 점수와 재해율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의

WAI 점수와 재해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사업장의 규모

가 작을수록 WAI 점수는 낮고 재해자수는 많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재해율과 WAI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

하는 결과인 동시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재해율과

WAI가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이 참임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즉,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작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작업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2> WAI Scores and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Size of Business

구 분 조사수
WAI 2010년

평균 표준편차 재해자수 비율

～50인 103 40.083 3.439 436 75.96%

50～300인 125 41.400 4.765 96 16.72%

300인～ 181 41.483 4.130 42 7.32%

3.3.3 연령별 WAI 점수와 재해율

연령대에 따른 WAI 점수와 재해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WAI 점수와 재해율 사이의 관계가 50대를 기준

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50대 이

전까지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WAI 점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재해율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WAI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지고 재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50대 이전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육체

적 작업능력에 큰 차이가 없으며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작업능력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50대 이후의 연령대에 있어서는

숙련도의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고령화

에 따라 상실되는 작업능력이 더 커져서 동일한 작업

부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재해의 위험성이 더욱 높

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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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WAI Scores and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Age

구 분 조사수
WAI 2010년

평균 표준편차 재해자수 비율

～20대 92 40.739 4.684 81 14.11%

30대 182 41.049 3.944 144 25.09%

40대 94 42.181 3.301 165 28.75%

50대～ 41 39.707 5.500 184 32.06%

3.3.4 근속년수별 WAI 점수와 재해율

1년 미만,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의 WAI 점수와 재해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1년 미만

의 근속년수를 지닌 작업자들의 WAI 점수가 가장 낮

았고 재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율과 WAI 점수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함을 뒷받침

하는 또 다른 결과이지만, 본 연구의 주요관심인 고령

화에 따른 작업능력의 저하와는 무관하다. 즉 근속년수

가 1년 미만인 작업자들은 육체적 능력과 상관없이 숙

련도의 부족으로 인한 작업능력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

며, 이로 인해 숙련된 작업자들에 비해 더 높은 재해위

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4> WAI Scores and Workplace Injury

Statistics by Years of Service

구 분 조사수
WAI 2010년

평균 표준편차 재해자수 비율

～1년 44 38.795 4.054 320 55.75%

1～5년 169 41.320 4.184 156 27.18%

5～10년 88 41.011 4.564 49 8.54%

10년～ 108 41.787 3.724 44 7.67%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정년연장

등으로 인해 생산현장의 작업자들 역시 고령화가 불가

피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산업안전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작업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작업능력의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작업

부하의 감소방안이나 개인의 작업능력을 고려한 직무전

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감소추세에 있는

재해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해율과 작업능력 간에 밀접한 연

관성이 존재함과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및 개

인관련 인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 범위는 2010년 경북북부지역 제조

업 산업재해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동지역에

소재한 산업체들중 재해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3개 중업

종(전자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에 해

당하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

자 409명을 대상으로 WAI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 중업종과 사업

장 규모, 작업자의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WAI 점수

의 모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으

며, 중업종별로는 재해율이 높은 업종에서 WAI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여 중업종별 재해율과 WAI 점

수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의 사업장, 50대 이상 및 1년 미만의 근속년수를 지닌

작업자 그룹에서 WAI 점수가 낮게 나타나 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WAI 점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본 연구에

서 설정했던 가설들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며,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은 그렇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

하여 작업능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업종에 따라 작업자에게 요구하는 작업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높은 작업능력을 요하는 중

업종일수록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

② 작업자의 연령, 근속년수 및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

모 등에 따라 작업자의 작업능력지수에 차이가 있

으며, 작업능력지수가 낮을수록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작업능력지수의

평가 및 관리를 통한 개인별 작업능력관리가 요구

된다.

③ 작업자의 연령이 50대를 넘어서 고령화가 진행될수

록 근속년수에 따른 숙련도 증가에 비해 작업능력

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이 증

가한다. 따라서 재해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고령자들의 작업능력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작업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며, 특히 작업부하가 과중

한 중업종이나 사업장 규모를 지닌 산업체들을 중

심으로 특화된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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